
치  사

  대전 충남의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송년법회를 축하하
며, 대전충남의 불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을 중심
으로 모범적인 교구를 가꾸어 오신 스님들과 봉사하며 헌신하
신 재가불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송년법회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함은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오는 해를 맞이하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
히 우리 종단은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시치와 국토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불교 포교가 미래 불교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
니다. 6교구는 이러한 중요한 전법활동을 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늘 생각하고 불퇴전의 신심과 굳은 원력으로 불교 홍포
의 책임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해 받은 상나화수 존자가 다시 법을 전하게 
되는 우바국다 존자를 만났을 때의 일화는 한해를 넘어가는 즈
음에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좋은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상나화수 존자가 나이를 묻고 우바국다 존자가 ‘십칠세’라 답
하자 상나화수 존자는 
    “그대의 몸이 십칠세인가 성품이 십칠세인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품이 십칠세는 아닙니다.”
 라고 답하고는 오히려 조사께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이 희십니까? 머리가 희십니까?”
 조사의 법거량을 지혜롭게 받아내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니 상
나화수 존자는 즐거이 대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흰 것이지 마음이 흰 것도 머리가 흰 것도 아

니니라.”

 두 조사께서는 법거량을 통해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불성이 
영원함을 밝히시고 마음은 결코 늙지 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수행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
리 불자들에게 늙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젊고 영원합
니다. 그러한 마음이 대전 충남의 불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코 하얗게 세지 않은 젊고 건강한 마
음을 간직하고 언제나 청년 같은 포교 원력으로 이웃을 부처님
께 인도하고 자비 실천에 앞장서는 6교구가 될 것을 기원드리
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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